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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Religions are Represented in Foreign Language 
Culture Textbooks in Korean High School: 
Focusing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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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content related to religion in the Second Language Culture Textbook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order to demonstrate new aspects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secondary school 

curriculum.

[Contents] In order to examine the role of religion in second language cultural educ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of eight foreign culture textbooks (French, German, Spanish, 

Russian, Arabic, Chinese, Japanese, and Vietnamese). It categor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igious narratives in each textbook and identifies problems with the narratives.

[Conclusions] In general, these textbooks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textbooks that 

address religion in depth with separate chapters, textbooks that do not set specific chapters but 

handle religion through annual events and festivals, and textbooks that barely examine religion. 

The differences in these descriptions are due to the fact that the importance of religion is 

recognized differently by each textbook author, most of whom are not specialists of cultural 

studies. In order to rectify these problem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unified direction for 

cultural education and actively involve experts in cultural studies, including religious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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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의 
‘종교문화’ 서술의 특징과 과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박병도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를 대상으로 종교문화와 관련된 내용의 

특징과 한계를 밝히는 것에 있다.

[연구 내용] 제2외국어 문화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 8개 언어(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의 문화교과서 8종과 영어권 문화교과서 1종의 내용을 분석한

다. 이를 통해 언어별 문화교과서의 종교문화 서술의 특징을 분류하고 서술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결론] 제2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은 초창기부터 강조되어왔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

와서야 독립된 교과를 통해 별도의 문화교육이 이루어졌고 이때 종교문화도 다루어지게 되는데 

그 양상은 교과서별로 다양하다. 크게 보면 종교문화를 별도의 과로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다루

는 교과서, 별도의 과는 없지만 연중행사, 축제, 통과의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종교문화를 다

루는 교과서, 종교문화를 거의 다루지 않는 교과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의 차이는 종교

문화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각 교과서의 저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저자들의 대다수

가 문화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제2외국어 교육 전체에서 ‘문화’와 문화의 구성요소에 대

한 본격적인 논의 없이 각 언어의 전문가들에게 문화교육까지 일임된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종교문화를 다룬 교과서에는 편향과 오류가 많고, 일부 교과서는 종교문화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2외국어 

문화교육의 공통된 방향의 설정과 교과서 작성에 언어 외의 문화 관련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 종교교육, 종교문화, 2015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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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에서의 ‘종교’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종교’ 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학’이라는 이름으로 설정된 교과목과 교과서(Ko et al., 2018: 1-186)에 

대한 논의는 한국종교교육학회, 한국종교학회와 같은 학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중등교육에서의 ‘종교’라는 독립적인 교과목의 교육이 어떻게 정착되었

고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또 바람직한 종교교육과 교과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

은 논의가 있었다(Kim, 2007: 41-53; Kim, 2016: 31-51; Ko, 2016: 1-30). 그리고 종교학자를 중

심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종교교육 현황에 대한 비교연구(Kang et al., 2009: 1-239)도 이루

어졌으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종교 과목에 대한 논

의도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Lee, 2023: 41-60). 

중등교육과정 속에서 종교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정규교과과정에서 독립된 이름과 교과

서를 통해 별도의 교사에 의해 정해진 시수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연구와 논의의 중심에 놓

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등교육과정 속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은 독립된 종교 관련 과목만을 통해 이루어져 온 것은 아니다. 한국사를 포함한 역사 

과목과 윤리, 사회 과목 등을 통해 개별 종교에 대한 종교사적인 지식과 함께 개별 종교의 교

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적 윤리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역사와 윤리 교과목 

외에도 종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교과가 있는데 그것이 제2외국어이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8종의 

언어가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사, 세계사나 윤리 과목과는 달리 중

학교에서는 아예 편성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 하나 내지 

두 언어만 편성해 두고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8종의 언어를 모두 배우는 것은 

아니라는 특수성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제2외국어 교과과정 속에 ‘프랑스

어권 문화’, ‘일본 문화’ 등과 같은 언어별 문화권에 대한 과목도 8과목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별도의 교과서도 8종 출판되었다. 한 언어권의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종교문화에 대

한 설명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개별 언어권의 문화에 관한 교과서에서도 여러 층위에서 

종교문화를 다루고 있고 이는 교과서마다 매우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제2외국어 교

육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문화 영역을 다룬 연구 자체는 극소수였고 문화를 다룬 경우에도 

개별언어 연구자나 교사에 의해 개별 언어문화권을 다루는 경우가 대다수이며(Bae, 2021: 1-76; 

Lee, 2009: 1-95; Lee, 2020: 1-82)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개별 언어권의 종교문화에 대한 연

구도 아직까지는 필자가 일본어와 일본문화 교과서를 분석하여 발표한 연구 하나밖에 없는 상

황이다(Park, 2023: 95-111).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8종의 제2외국어 교육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나 비교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인데, 개별언어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개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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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육에 관해서만 연구하고 있을 뿐이라 서로 간의 공통된 인식이나 교류가 없어서 협동작업

이 어려웠고, 고등학생의 제2외국어 선택이 과목의 생존을 정하는 현재의 시스템하에서 개별언

어 연구자들이 일종의 배타적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나타나는 한계이기도 했다. 한 명의 연구

자가 8종의 제2외국어 교과서를 다루려는 시도도 하기 어려웠는데 한 언어의 전공자가 여러 

언어로 적힌 교과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차후 언급하겠지만 개별 언어권의 문화교과서는 기초레벨이기는 하

지만 실제 각 언어만으로 교과서가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언어 간의 벽과 한계 때문에 

비교를 통한 분석 자체도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중등교육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의 새로운 측면을 밝히기 

위해 제2외국어 문화교육에서의 종교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8종의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를 비

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외국어 교육의 역사와 문화교육이 강조되어 온 배경을 

살펴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제2외국어 문화교육의 방침을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출

판된 문화교과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종교문화에 다루고 있는 내용을 추출

하여 각 언어권 교과서에서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종교’를 다루고 있는지 교과서를 분

류하고 특징을 밝힌다. 이를 통해 각 언어권 문화교과서에서 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교육하려

고 하고 있으며 문화에서의 어떤 비중으로 종교문화를 다루고 있는지 그 양적이며 질적인 특징

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교과서의 문제와 함께 그 원인을 생각하여 향

후 개정 교과서를 작성할 때 고려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제2외국어 문화교육

1.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문화교육 

한국 중등교육에서의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의 역사는 해방 후로 거슬러 올라가서 서술

할 필요가 있다.1) 교수요목기(1945~1954)로 불리는 해방 후부터 미군정 시기 그리고 한국 전쟁

기인 1954년까지는 교수요목 제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임시적인 교육과정이 편성되는데 이때부

터 제2외국어로서 독일어와 프랑스어가 부분적으로 교육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Lee, 1998: 76). 한편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 기초해 1949년 교육법이 공포

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교부가 시행한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에서는 외국어 교육으로 영

1)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변천사에 대해서는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정리한 이덕봉의 연구

(Lee, 1998: 73-104)와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언급한 신선균(Shin, 2023: 27-36)의 연구를 바탕

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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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중에서 하나 또는 둘을 선택하여 교육하도록 정해진다. 이때부터 

기본적인 문법구조, 회화능력과 함께 해당국가 문화의 이해도 외국어 교육의 목표로 설정되었

다.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에는 영어Ⅰ이 공통과목이 되며 영어Ⅱ, 독일어, 프랑스어, 중

국어에 이어 1969년 스페인어, 1973년 일본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된다. 제3차 교육과정기

(1973~1981)에 들어서서야 영어와 그 외 외국어가 분리되어서 ‘제2외국어’라는 용어가 공식적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일본어가 본격적으로 교육과정 속에 자리잡게 된다. 제4차 교육과정기

(1981~1988)에는 제2외국어 교육과정은 전 과목이 통일된 체계로 처음으로 기술되기 시작하는

데, 다섯 개 언어(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의 교육목표가 “○○어 사용능력

을 기르고 ○○인의 문화를 이해시킴으로써 우리 문화발전에 기여하게 한다”고 공통적으로 기

술되게 되는 것이다.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의 변화는 제4차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한 것

에 그치고 있으며,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8)부터 제2외국어도 Ⅰ과 Ⅱ로 나누어 교과과정

을 편성하게 되고 국제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이 러시아어가 추가된다. 제7차 교육과정기

(1998~2006)에는 아랍어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이전까지 에스퍄냐어로 불리던 것이 스페인어로 

개명된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을 마지막으로 전면개정은 사라지고 이후부터 수시개정 체제

로 바뀌게 된다. 첫 번째 수시개정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 교

과서 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베트남어가 추가되게 되고 제2외

국어 교과들은 한문, 기술, 가정 교과와 함께 생활․교양 영역으로 묶이게 되어 수업 시수가 

실질적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해방 후 교수요목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제2외국어 교과과정은 영

어와 그 외의 외국어 교과가 분리되고 새로운 언어들이 추가되면서 현재의 8종의 제2외국어를 

선택하여 배우는 체계로 변천되어 온 것이다. 이 과정 중에 특이한 것은 어학교육 자체뿐만 아

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권에 대한 교육까지 제1차 교육과정부터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제1차 교육과정의 독일어과의 교육목표로는 “표준적인 현대 독일어의 평이한 재료로 

구성된 글이나 말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것과 함께 “독일어를 상용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풍속, 습관 및 그 생각 방법, 사상, 문화, 그리고 그들의 민주주의와 국제 평화에 관한 

정신을 이해시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Lee, 1998: 78). 이후 제2차, 제3차 과정에서도 각 언

어를 익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것과 함께, ○○인의 생활과 그 나라의 문

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제적인 협조심과 안목을 길러 우리 스스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

록 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제2외국어의 모든 과목이 통일된 체계로 기술되는 제4차 교

육과정기 이후부터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어 상용 국민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폭넓

게 이해한다” 등으로 문화교육의 목표가 일관되게 설정된다. 1998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교육

과정에서부터는 제2외국어 교육과정 속에서 문화 영역이 따로 분리되고 세분화되어 그 목표가 

제시되었지만 ‘○○어Ⅰ’과 ‘○○어Ⅱ’라는 과목의 교과서 속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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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언어능력 습득이 중심이었기에 문화서술의 분량은 극히 적은 편이었다.

즉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제2외국어에서의 문화교육은 그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각 언

어의 교과서 속에서 본문 소재나 부록을 통해 부수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독립적인 교과내용으

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2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을 더 강조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별로 문화 과목과 교과서를 별도로 설정

하게 된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화교육의 방침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구체화되는 제2외국어에서의 문화교육의 목표를 포함해 교육과정에서의 

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변화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 논해야 할 만큼 복잡한 논의이기에 본고에서

는 현재 적용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2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화교육의 방침

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속에서 제2외국어는 교

과영역으로는 <생활․교양> 영역에 속해 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한문, 기술․가

정 과목과 함께 같은 영역으로 묶이게 된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제2외국어 교과는 한문, 기술․가정의 과목과 함께 16단위로 편성되어 수업시수

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집중이수제의 도입으로 인해 제2외국어 교과의 

비중은 더욱 축소되는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활․교양 교과영역 속에서 제2외국어 교과

과목은 일반선택 <○○어Ⅰ>과 진로선택 <○○어Ⅱ>가 있으며, 전문교과Ⅰ과목에 <○○어 회

화Ⅰ/Ⅱ>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 문화>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어Ⅰ>과 진로선택과목으로 <○○어Ⅱ> 또는 전문교과Ⅰ과목으로 <○○ 문화>를 함께 배

우는 경우가 많다.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공 외국어에 해당하는 일반선택과목부터 전문

교과과목까지 모두 배우기도 한다. 

이러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속에서 제2외국어 교육은 학교 또는 학생들의 선택으로 하나의 

외국어를 중심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어

떤 제2외국어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학생들은 어떤 제2외국어를 많이 선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최근 조사자료로는 2021년 12월 중순에 권인숙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고등학교별 제2

외국어 과목 개설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2외국어 과목의 실태를 분석한 김정숙

의 연구(Kim, 2023: 173-197)를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약 90%가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2021년 조사 당시에 개설 중인 제2외국어 과목의 언어별 비율(중복 포

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어가 85.2%(1501개 학교)로 가장 높으며, 중국어가 78.2%, 프

랑스어가 7.6%, 스페인어 6.1%, 독일어 4.9%, 러시아어 0.9%, 베트남어 0.5%, 아랍어 0.2% 순

으로 나타난다. 일본어 혹은 중국어 과목을 제공하는 학교가 95.3%에 이르고 있어 제2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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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공과 선택의 측면에서 매우 제한되고 편중되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일부의 외국어 과

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8종의 제2외국어 교과목의 교

과과정의 목표와 내용이나 그것을 반영한 교과서의 분량 자체는 편중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에서의 문화교육의 방향을 교육

부에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제2외국어 교과과목의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평

가의 방향 등에 대해서 <○○어Ⅰ>과 <○○어Ⅱ>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고시(제

2015-74호)의 별책 4(Ministry of Education, 2015a: 973-1349)와 별책16(Ministry of Education, 

2015b: 109-485)에 수록되어 있고, 특히 본고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 문화> 과목은 같은 

교육부 고시의 별책 23(Ministry of Education, 2015c: 3-311)에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 <○○

어Ⅰ>과 <○○어Ⅱ>에서의 교육목표는 언어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먼저 “기초적인 의사

소통에 필요한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라는 외국어 의사소통교육 목표와 함께 

“○○어권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타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기르며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고 문화교육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문화학습을 통한 세계 시민 의식의 함양’이라는 표현이다. 이러한 문화교육의 목표는 전문교과

로 편성된 <○○ 문화> 과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대체로 “○○어권의 일상

생활, 지역사정 및 사회전반에 걸쳐 축적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며, 타문화를 배려하고 존중

하는 태도를 길러 세계 시민의식을 기르고 의사소통능력을 심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건대, 2015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목표는 언어권 문화에 대

한 기초적인 이해, 문화적 가치의 존중, 세계 시민의식의 함양, 의사소통 능력의 심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의 구성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에 따라 제2외국어 전문교과 영역의 문화과목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

적인 내용을 교육부 고시에서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별로 문화

과목에서 다루기로 명시한 구체적인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지역

개관, 언어문화(호칭, 경어법, 표현적 특징), 비언어문화(손짓, 몸짓), 일상생활문화(가정, 학교, 

교통 및 통신, 의식주, 연중행사, 기념일, 통과의례), 전통문화(축제, 풍속), 대중문화, 예술문화

(문학, 음악, 미술, 영화), 기타(역사, 경제, 과학, 종교)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에 언어별로 

특별히 강조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생략되는 영역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 고시에서 ‘종교’라는 용어가 명시된 언어는 네 개 언어뿐인데 <프랑스어권 

문화>와 <러시아 문화>는 기타 영역에 종교가 표기되어 있고, <베트남 문화>는 전통문화 영역

에 축제, 풍속과 함께 종교가 제시되어 있다. <아랍 문화>에만 특별히 대제목으로 ‘종교문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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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를 제시하며 괄호 속에 ‘이슬람 종교일반, 종파, 법’이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 외의 언어에는 종교라는 용어는 없으나 일상생활문화 속의 연중행사와 통과의례, 전

통문화 속의 축제와 풍속의 영역 등에서 종교문화를 서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교육부 

고시에서 이러한 문화교과서의 소재를 제시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상기 제시한 소재는 선택적으

로 다룰 수 있다”고 하며 교과서 전체 구성과 소재 선정에서 교과서 저자의 선택과 의도가 자

유롭게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 고시의 내용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종교문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베트남 문화>와 <러시아 문화>, <아랍 문화>는 교육부 고시에서 

‘종교’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교과서 속에서도 종교문화에 대한 별도의 과를 구성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 고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외국어 문화과목의 교과서는 8종의 제2외국어에 맞추어 8종의 교과서가 전국의 교육청인

정 방식으로 2018년에 출판되었다. 이를 교과서명, 인정교육청․출판사, 저자 그리고 단원수를 

기준으로 따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고에서는 이 8종의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와 함께 1

종이 출판된 영어권 문화교과서도 추가 비교 대상으로 <표 1>에 포함하여 종교문화와 관련된 

내용의 서술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특정 문화교

과서 또는 그 내용을 언급 또는 인용할 때에는 <표 1>의 기호를 이용하여 간략하게 표기한다.

기호 교과서명 인정교육청․출판사(출판연도) 저자 총단원

A 󰡔일본 문화󰡕 경기도교육청(2018) 홍민표 외 4인 13과

B 󰡔중국 문화󰡕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임승규 외 3인 12과

C 󰡔베트남 문화󰡕 충청남도교육청(2018) 이강우 외 4인 10과

D 󰡔아랍 문화󰡕 울산광역시교육청(2018) 황병화 외 3인 12과

E 󰡔러시아 문화󰡕 강원도교육청(2018) 유학수 외 3인 12과

F 󰡔스페인어권 문화󰡕 전라남도교육청(2018) 정동섭 외 3인 10과

G 󰡔독일어권 문화󰡕 부산광역시교육청(2018) 현희 외 4인 12과

H 󰡔프랑스어권 문화󰡕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고봉만 외 3인 20과

I 󰡔영어권 문화󰡕 엔이능률(2018) 김정렬 외 6인 7과

<표 1>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 및 영어권 문화교과서 

<Table 1> High School Textbook of Foreign Culture 

<표 1>에서 정리한 외국어 문화교과서는 전문 교과영역으로 설정된 만큼 각 언어로 본문이 

기술되든지 한국어와 외국어가 함께 기술된 경우가 많다. 󰡔일본 문화󰡕의 경우 본문 대다수는 

한국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일부를 요약 재구성한 일본어 본문이 뒷부분에 제시되고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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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화󰡕, 󰡔베트남 문화󰡕, 󰡔아랍 문화󰡕, 󰡔러시아 문화󰡕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교과서의 본문에 

외국어 본문과 함께 관련 내용의 한국어 본문 또는 부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

어권 문화󰡕는 스페인어 본문 마지막에 짧게 한국어 설명을 덧붙이고 있고, 󰡔독일어권 문화󰡕는 

대다수 본문이 독일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보조적 설명에 그치고 있으며, 󰡔프랑스어권 

문화󰡕와 󰡔영어권 문화󰡕는 본문이 모두 각각 프랑스어와 영어로만 기술되어 있다. 외국어 본문

에 대한 번역은 󰡔중국 문화󰡕, 󰡔베트남 문화󰡕, 󰡔아랍 문화󰡕만 본문 끝이나 교과서 마지막 부분

에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8종의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를 함께 비교 분석하

는 것에는 큰 언어적인 장벽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번역을 참고하고 사전

과 복수의 번역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필자가 직접 해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

를 다룬다는 것을 먼저 언급해 두고자 한다.

Ⅲ.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의 종교문화 서술의 분류와 특징

1.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한 종교문화의 명시적 서술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에서 다루는 각 언어권의 문화서술에서 종교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어

떻게 서술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서에서 ‘종교’ 자체에 대해서 어

떻게 개념화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를 종교라는 범주로 보고 있고 또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내용

을 설명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 장의 교육부 고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종

교’ 또는 ‘종교문화’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제2외국어 문화과목도 많고 실제 교과서에서도 ‘종

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예도 있어서 용어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엄밀히 추출하여 분

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종교’ 용어의 사용 유무 또는 정도가 종교문화를 설명하는 각 

교과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측면도 있어서 여기서는 ‘종교’라는 용어의 사용을 중심으로 교과서

를 세 종류로 분류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교과서는 ①‘종교’라는 용어를 

명시하여 별도의 과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②‘종교’라는 별도의 과를 구

성하지는 않지만 종교문화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종교문화에 대해 극히 

일부만 언급하든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교과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종교’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교과서의 목차를 검토해보면, 󰡔베트남 문화󰡕 5과 

“베트남의 전통과 종교”, 󰡔러시아 문화󰡕 8과 “종교”, 󰡔아랍 문화󰡕 9과 “아랍 세계의 주요 종교, 

이슬람”에서만 과의 제목에 ‘종교’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들에서만 별도의 과를 마련하여 

‘종교’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세 언어 교과서의 해당 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베
트남 문화󰡕의 5과에서는 “베트남의 전통과 종교”라는 제목 아래 베트남에서 3, 5, 7의 숫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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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하고 9를 선호한다는 풍습에 대한 언급(C: 71)이 나오고 혼례, 장례, 제례에 대한 설명(C: 

73-75)이 나온다. 그리고 “종교”라는 소제목과 함께 아래와 같이 베트남 종교문화의 일반적 특

징을 설명한다.

베트남인의 종교는 조상숭배의 성격이 강하다. 불교, 유교, 도교 및 고유의 샤머니즘이 조상숭

배라는 큰 틀에 녹아들어 혼합 신앙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주요 특징은 융통성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인은 종교의 목적을 ‘행복한 삶’을 위한 것으로 보고, 종교 간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

각하지 않는다. 불교, 유교, 도교 및 천주교, 기독교도 비교적 갈등없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C: 78-79).

이러한 설명 다음에는 여기서 언급한 베트남에서의 불교, 유교, 가톨릭과 개신교에 대한 구

체적인 역사에 대한 설명(C: 78)이 이어지고, 다른 문화교과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근대 

신종교인 까오다이교(đạo Cao Đài)와 호아하오교(Phật Giáo Hòa Hảo)에 대한 설명(C: 79)까지 

나온다. 󰡔베트남 문화󰡕는 전체 문화교과서 중에서 별도의 과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베트남의 종

교문화의 특징을 설명하고 개별 종교전통의 역사, 그리고 근대 신종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

다는 점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종교문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 문화󰡕에서는 8과 “종교”(E: 136-155)에서 “동슬라브족의 자연관과 토속신앙”, 

“키에프 루시의 기독교 수용과 정교의 발전”이란 소제목과 함께 고대 슬라브인의 범신론적 세

계관과 최고신 페룬, 988년 키예프 루시의 비잔틴 제국의 정교 수용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러

시아 정교 발전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러시아의 종교문화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이중 신

앙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토착신앙과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 속에 공존하는 러시아 종교

문화의 독특한 현상이자 상호의존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예로 기독교 수용 이후 변화된 

사원의 건설과 공간의 재배치, 부적 등을 들고 있다. 마지막 본문에서는 “러시아 정교의 상징과 

이콘”이라는 제목으로 이콘의 의미와 특징, 이콘을 신성시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 

과의 마지막에 있는 부록(E: 152)에서는 “러시아 내의 다양한 종교”라는 제목으로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종교를 묻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설명과 함께, 합법적 인정종교로 정교, 이슬람,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불교를 나열하고 각 종교의 인구비율도 제시하고 있어 정교 외의 종교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아랍 문화󰡕의 9과 “아랍 세계의 주요 종교, 이슬람”에서는 본문1 “아랍 세계의 종교”에서 

아랍 세계의 주요 종교가 이슬람이며 대부분 아랍인들은 이를 신봉하고 소수의 아랍인들은 기

독교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설명이 나오고, 본문2 “이슬람의 5개 주요 기둥”에서는 이슬

람의 기본교리이자 의무인 신앙고백, 예배, 자카트(희사), 단식, 성지순례에 대한 설명, 본문3 

“순니파와 시아파”에서는 이슬람의 대표적 두 종파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그리고 본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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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의 <학습자료1, 2, 3>(D: 114-116)을 통해 본문1, 2, 3의 내용을 한국어로 다시 한번 설명하

고 있다. 

‘종교’라는 과가 별도로 설정된 세 교과서의 해당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해당 문

화권의 전반적인 종교문화를 조상숭배, 이중신앙, 이슬람으로 규정한 다음, 개별 구성종교 또는 

교의의 요소를 설명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구체적인 종교명과 함께 그 문화권 내에

서 개별 종교가 어떤 역사와 교의가 있는지,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구는 어느 정도인

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서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별도의 과를 두고 있는 이러한 세 교과서는 저자들이 해당 문화에 있어서 종교문화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교육부 고시에서 ‘종교’라

는 용어를 언급한 네 문화과목 중 <프랑스어권 문화>를 빼고는 모두 ‘종교’의 과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교육부 고시를 충실히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다.

2. ‘종교’를 언급하지 않는 종교문화의 설명: 연중행사, 축제, 통과의례, 전통사상 

한편, 앞의 세 교과서에서는 ‘종교’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과에서만 종교문화를 다

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문화󰡕에서는 2과 “베트남 사람”에서, 하노이에 있는 문묘와 

국자감이 1070년대에 세워졌고 매해 음력 1월 15일에 제사를 지내며, 수험생들은 시험 전에 문

묘와 국자감에 가서 기원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유교와 관련된 수험생들의 신앙

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4과 “베트남의 기념일”에서는 매년 음력 1월 1일에 지내

는 명절인 원단절에 대한 설명과 그날 복숭아나무와 금귤나무로 집을 꾸며 복을 빌고 악한 기

운을 막아주기를 기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C: 54-55). 그 외에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중추절

의 제례, 건국시조인 훙브엉 제사일(음력 3월 10일) 등 연중행사와 관련된 일정 속에 이루어지

는 제례와 종교적 관습 등을 언급하고 있다. 󰡔러시아 문화󰡕에서도 5과 “가정과 직장”에서 혼례

절차와 교회 결혼식, 정교회식 장례절차에 대한 설명(E: 87-89)이 이루어지고, 9과 “전통명절과 

국경일”에서 봄맞이 축제 마슬레니차, 부활절, 추수감사절인 옵진키, 성탄주간인 스뱟키 등을 

소개하는데 이는 러시아의 ‘이중 신앙체계’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연중행사라고 할 수 있다. 

󰡔아랍 문화󰡕는 거의 모든 과가 이슬람과 밀접히 관련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1과 “아랍

인과 아랍세계”에서 “이슬람은 모든 아랍 국가들의 공식종교이며 이 나라의 국민은 대부분 무

슬림이다”(D: 28-29)라고 하며 이슬람이 아랍 문화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음을 첫 과에서부터 

언급하고 있으며, 3과 “아랍인의 언어문화”에서는 이슬람 문화의 종교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관

용적 표현으로 “알라는 위대하다”나 “알라의 이름으로” 등을 소개하고 있다(D: 44). 4과 “아랍

인의 명절”에서 소개하는 연중행사들은 모두 이슬람의 종교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5과 “아랍인

의 의식주”, 6과 “아랍인의 관습과 아랍인의 예절”에서 언급하는 결혼관습, 오른손 사용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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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과 코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7과 “아랍의 역사” 8

과 “아랍의 문학”의 내용도 이슬람의 종교사와 종교문학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점을 보면 제2

외국어 문화교과서와 영어권 교과서를 합친 9종 교과서 중에서 종교문화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고 모든 과를 아우르고 있는 것은 󰡔아랍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랍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문화가 가지는 비중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나

타난 자연스러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세 교과서에서 “종교” 외의 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연중행사, 축제, 성인식과 

같은 통과의례, 혼례, 장례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2외국어 문화과목의 내용체계와 성취기

준 차원에서는 교육부 고시가 제시한 내용 중에 ‘일상생활문화’와 ‘전통문화’에 포함되는 내용

이다. 따라서 베트남, 러시아, 아랍 문화 외의 교과서에서도 ‘종교’라는 별도의 과는 없으나 종

교문화를 다룰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 󰡔일본 문화󰡕의 경우는 4과 “지역 문화”에서 일본의 

각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의식이자 축제인 마쓰리에 대해 언급하는데 여기에서 교토의 

기온 마쓰리 등을 소개한다(A: 58-59). 12과 “민속문화”에서는 연중행사와 통과의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국의 설과 추석에 해당하는 ‘오쇼가츠’와 ‘오본’에 행하는 신사참배와 조상제사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불교식으로 행하는 장례식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A: 171-181).

󰡔중국 문화󰡕에서는 3과 “다민족문화”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을 소개하면서 티베트족은 불교를 

믿고 부처에 예를 올리는 ‘차오바이’라는 의식을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으며 위구르족은 이슬

람교를 믿으며, 몽고족은 샤머니즘을 기본으로 하는 ‘나담(那达慕) 대회’를 음력 6월 4일부터 9

일까지 행한다고 소개하고 있다(B: 34-39). 즉 3과에서는 소수민족의 소개를 그들의 종교와 연

중행사를 연관시켜 하고 있다. 8과 “중국의 명절”에서는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절의 의미를 

“천지신명과 조상들에게 지난해의 풍요로운 가을걷이에 대해 감사하고 올해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기 위해 발생한 명절”로 소개하고 있으며(B: 96), 이때 빨간 종이에 글을 적어 문이나 기

둥에 붙여서 기원하는 풍습(春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B: 104-105). 9과 “전통문화”에서는 ‘중

국의 전통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유가, 도가, 불교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종교가 아니라 사

상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페인어권 문화󰡕에서는 3과 “유명한 축제”에서 스페인의 축제인 페리아 데 아브릴(La 

Feria de Abril)이나 까르나발(Carnaval)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

가이기 때문에 스페인 전통 축제들은 대부분 가톨릭 종교행사와 관련이 있다”, “스페인의 도시

와 마을은 모두 가톨릭 수호성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축일이 도시와 마을의 축제날이 

된다”고 하며 축제와 가톨릭의 깊은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F: 36-41). 다음에는 라틴아메리카

의 축제인 죽은 자들의 날(Día de Muertos, 10/31-11/2)이 소개되는데 여기서는 죽은 가족과 친

지의 명복을 비는 날이라는 설명을 한다. 한편 페루의 인티 라이미(Inti Raymi) 축제는 잉카제

국의 태양의 재생을 기리던 축제를 계승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즉 스페인권 문화에서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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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어를 사용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도 포함하여 설명하여야 해서 7과 “콜럼버스 이전의 아

메리카의 문명”이라는 별도의 과를 통해 마야, 아즈테크, 잉카 문명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며(F: 

88-99), 9과 “히스패닉 세계의 관습과 전통”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역사에 대한 소개도 나

온다(F: 116).

3. 종교문화 자체를 다루지 않는 교과서

종교에 대한 별도의 과를 구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문화에 대한 언급이 극도로 적

거나 전혀 언급이 없는 교과서도 있다. 󰡔독일어권 문화󰡕에서는 4과 “레저와 축제”에서 독일에

서의 대림절과 성탄절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있을 뿐이고(G: 68-69), 2과 “일상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미신(aberglaube)”이라는 제목으로, 일어나서 왼쪽 발이 먼저 땅에 닿는 것이

나 숫자 13, 거울이 깨지는 것 등 독일에서 불길하게 여기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

다.

󰡔프랑스어권 문화󰡕에서는 9과 “프랑스 축제”에서 5월 1일 노동절, 7월 14일 혁명기념일과 함

께 11월 1일 성인의 날, 부활절, 성탄절 등을 나열하고 있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는 설명하

고 있지 않다. 본문4 “축제의 의미(Le sens de la fête)”에서는 캐나다의 프랑스어권인 퀘벡 사

회에서의 축제의 의미에 대해 “크리스마스 축제는 종교적 의미를 잊은 지 오래되었다. 퀘벡 사

회는 더욱더 세속화되고 있다. 종교가 떠난 곳에 상업이 자리잡고 있다”고 하면서 종교적 축일

이 상업화되는 경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H: 68). 그리고 본문5 “토론”에서는 “축제가 종교적, 

영적 의미를 잃고 상업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토론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어권 문화󰡕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어권 문화가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축제를 설명하고 있고 이를 ‘세속화’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제2외국어 교과서 외에 󰡔영어권 문화󰡕에서는 1과에서 미국의 대중음식문화, 2과에서 뉴

질랜드의 매너, 3과에서 영국의 박싱데이(boxing day), 4과에서 캐나다 고등학생의 일상을 차례

로 다루고 있지만 이 네 개의 과를 비롯한 교과서 전체에서 종교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다

루고 있지 않다.

Ⅳ.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의 종교문화 서술의 한계와 과제 

1. 종교문화를 서술하지 않는 문화교과서: 종교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부족 

8종의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와 1종의 영어권 문화교과서를 분류해보면 드러나는 것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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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키워드까지 넣어서 별도의 과로 종교문화를 설명하는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별도의 과는 

아니지만 일상문화나 전통문화에 대한 설명 속에서 종교문화를 언급하는 교과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문화에 대해 극히 일부 또는 전혀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문화교과서 전체에 있어서 언어별로 종교문화와 관련된 분량과 범위에 대해 일치된 서술의 

기준이 없으며 각 교과서 저자들의 의도에 따라 종교문화를 아예 다루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교육부 고시에서 ‘종교’를 직접 언급한 4개 과목 중에 󰡔베트남 문화󰡕, 󰡔러시아 문화󰡕, 󰡔아랍 

문화󰡕 세 교과서는 별도의 과를 구성해서 종교문화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 

고시와 교과서 내용의 관련성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고시에서 소재의 범위와 항목을 매우 넓

게 설정하고 있고 교과서 저자들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자들의 선택에 전적

으로 종교문화의 포함 여부가 달려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애초에 교육부 고시의 내용과 소재 

범위를 정하는 것 역시 해당 언어전공의 학자들과 교사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일부 교과서 

저자들은 종교문화를 포함하고 일부는 왜 제외했을까? 이는 기본적으로 문화의 개념과 문화교

육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각 교과서 저자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 고시에서 문화교과서에 넣어야 할 소재가 각기 다르고 그 명칭 또한 천차만별

인 데서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잘 드러난다. <독일어권 문화>의 고시에서는 ‘축제’가 생활문화

에 포함되지만, <프랑스어권 문화>와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 문화>에서는 전통문화, <일본 

문화>에서는 일상생활문화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 고시에서는 ‘문화’ 자체에 대한 개념과 문

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서술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언어문화, 생활문화, 전통문화,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접두어를 붙이는 형태로 문화의 측면을 나누고 이에 대해 교과서에서 서술하도

록 설정하고 있지만 언어문화, 생활문화, 전통문화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 문화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 본

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적도 없으며 교육부 고시 단계에서부터 이미 언어별로 알아서 설정하도

록 두고 있고 교과서 저자들이 어떤 내용을 넣고 뺀다고 해도 그 언어 전공자 내부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에 별다른 이의제기가 있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교과서의 저자들이 어학, 문학 전공자에 편중되어 있는 점도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고 문화의 구성요소를 정밀하게 따지게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이기도 하다. 8종의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와 1종의 영어권 문화교과서의 저자의 대다수는 

대학에서 해당 언어와 문학을 전공한 학자들과 고등학교 교사들이다. 그중에서 종교문화에 대

해 별도의 과를 통해 다루고 있는 󰡔베트남 문화󰡕의 저자에는 베트남 역사전공자가 포함되어 

있고 󰡔아랍 문화󰡕의 저자에는 이슬람 사상과 법 전공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즉 어학과 문학이라는 영역을 벗어나 사회와 역사, 종교의 세밀한 영역의 학자들이 저자로 들

어간 교과서는 종교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외국어 교육이 어학과 문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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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베트남어와 아랍어와 같은 언어는 해당 국가와 지역에서 유학

한 다양한 영역의 전공자가 언어와 문화교육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 더욱 전문성을 지닌 문화

이해가 가능하고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없이 또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비전공자들이 문화교과서 작성에 참여하

게 될 때 문화에서의 종교문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고 그 결과 교과서에서 종교문

화에 대한 내용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종교문화의 서술 여부로 교과서를 분류했을 때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은 영어, 프랑스어, 독

일어 등 서유럽 언어이자 오랫동안 한국에서 외국어로서 지위를 굳건하게 지닌 언어권의 문화

교과서에서 종교문화에 대한 서술이 배제되거나 극히 적다는 점이다. 반면 뒤늦게 제2외국어에 

편입된 베트남, 아랍, 러시아 문화교과서는 별도의 과로 종교문화를 다루고 있고 아시아 국가

인 일본, 중국 문화교과서에서는 일정 부분 종교문화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차이 

역시 뒤늦게 편입된 언어권의 학자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라는 점과도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전공자의 대다수가 어학과 문학 전공인 것에 비해, 베트남과 아랍의 경우 

경제, 역사, 사회,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들은 어학과 문학을 중심

으로 하는 문화이해에서 오히려 거리를 두고 다방면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학자층의 다양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문화를 배제하고 있는 교과서의 문화권 국

가들이 소위 계몽화된 이미지의 선진국이자 강대국의 지위를 오랫동안 누려왔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권, 프랑스어권의 국가의 역사를 보면 해당 지역의 원주민이 있고 이를 

식민화하고 점령해서 이후 해당 언어권에 편입된 지역이 많다. 하지만 󰡔영어권 문화󰡕 교과서에

서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이나 호주의 어보리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프랑스어

권 문화󰡕에서도 캐나다의 퀘벡은 다루나 아프리카 지역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스페인어

권 문화󰡕에서는 남아메리카 문화를 다루며 잉카, 아스카 문명 등을 언급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해당 문명의 종교문화도 설명한다. 그리고 스페인어권 전체의 종교문화에 대한 설명도 다른 유

럽어들에 비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가지고 있는 식민주의 

또는 패권주의로까지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고를 넘어선 좀 더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

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설명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해 두고자 한다.

2. 종교문화 서술에서의 시각의 편향과 전문성의 부족 

종교문화가 서술된 교과서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화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의없이 해당 언어의 어학과 문학, 교육학 전공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서에는 종교문화에 

대한 서술이 있다고 해도 그 시각이 편향적이고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어Ⅰ․Ⅱ󰡕 교과서와 󰡔일본 문화󰡕 교과서에서의 종교문화 서술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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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필자도 이전 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다(Park, 2023: 101-108).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

은 󰡔일본 문화󰡕 8과 “언어행동 문화”에서 나오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지적이다.

일본인들은 첫 만남의 대화에서 종교에 관한 질문을 서로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

는 상대의 종교가 신흥종교, 즉 사이비 종교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기독교나 불교와 같이 한 가지의 종교를 믿는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일상생활에

서 복수의 종교의식에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곤

란한 경우도 있다(A: 117).

여기서는 일본인들과 첫 만남의 대화로 종교를 화제로 삼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 종교문화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그 특징으로 종교를 화제로 삼는 것이 

‘신흥종교’나 ‘사이비 종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일본인

들이 복수 종교의식에 참여하기에 스스로의 종교를 설명하기 어려워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어느 것도 일본종교에 대한 학계의 인식과 일본인 일반의 인식과도 매우 동떨어져 있는 설명이

다. 종교에 대한 화제를 첫 대면에서 꺼리는 것은 일본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수많은 문화권에

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다. ‘종교’라는 화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양심, 신앙의 자유와 관련

이 되며 교의와 공동체에는 다양한 규율과 금기가 존재하는 등 민감한 부분이 있기에 정치적인 

화제만큼이나 첫 대면의 화제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신흥종교’를 ‘사이비 종

교’와 동의어로 쓰는 것은 종교학에서는 매우 금기시하고 있는데 ‘사이비 종교’라는 용어 자체

가 중립적이어야 하는 교과서에는 적절하지 않은 편향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종교

의식을 이야기하며 한국인이 한 가지 종교만 믿는다고 언급한 것도 적절한 설명이 아닌데 한국

인 역시 복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히려 일본인의 종교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70% 이상이 ‘무종교’라고 답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는 것이 더 적절

할 것이다(Park, 2023: 106-107).

‘사이비 종교’라는 용어가 그 편향성 때문에 교과서에 적절하지 않은 만큼이나 󰡔독일어권 문

화󰡕에서 사용한 ‘미신(aberglaube)’이라는 용어도 종교문화 또는 관습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

은 용어이다. 종교학에서는 일찍이 ‘미신’이라는 용어가 ‘어리석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의미이

기에 이미 부정적 가치판단이 담겨있는 용어라는 지적을 해왔고 학술적 개념으로 적절하지 않

다고 보고 있다. 미신을 종교와 구별하고 종교보다 열등하고 비이성적이며 비과학적인 이교도

의 신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해 온 비하의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어권 문화󰡕에서는 프랑스권 문화가 종교적이지 않다는 전제하에 일상생활에서

의 축제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을 한다는 점을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프랑스권을 유럽 내 

프랑스어권과 캐나다 퀘벡 지역만 상정하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이 세속화의 의미에 대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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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의 세속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의 가톨릭 역사와 함께 ‘프랑스 세속주의’로 번역되기도 하는 ‘라이시떼(laïcité)’에 대한 설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프랑스권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세속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

다. 󰡔영어권 문화󰡕에서 미국,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를 다루면서 기독교 문화 자체를 전혀 다

루지도 않고 있는 점, 이들이 정착하기 이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도 언급하지 

않는 점 역시 매우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올바른 문화이해를 위해 빠르

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80년이 넘는 제2외국어 교육의 역사 속에서 외국어의 종류는 늘어나고 문화교육도 초기부터 

강조되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야 겨우 문화과목이 별도로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문화교육은 어학교육에 부수적인 형태로만 인식되었고 ‘문화’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문화교

육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태에서 언어의 전문가가 각 언어권의 

문화까지 다루어 온 결과, 종교문화는 일부의 교과서에서만 독립적인 테마로서 다루어졌고 일

상문화나 전통문화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통과의례, 축제의 일부로서 소개되든지 아예 생략되어 

버리기도 했다. 즉 문화에 있어서 종교문화가 지니는 비중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없어서 교과

서에 따라 종교문화의 서술이 천차만별이었던 것이다. 이는 문화의 비전문가가 교과서 작성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따라서 종교문화를 부분적으로 서술한 경우에

도 편향되고 잘못된 서술이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학과 문학 전공자를 넘어선 해당 언어권의 사회, 역사, 

종교 등의 전문가가 문화교육과 문화교과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외국 문화에 대한 교육이 ‘어학’이 중심인지 ‘문화’가 중심인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학교육을 위한 보조적인 차원에서 문화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2025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 방향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

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139-661). 다만 개정 시안 작성 과정 중에는 일본어 교과 개정 

논의 속에서 ‘일본어’와 ‘일본문화’ 교과 사이의 위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2022: 59). 이러한 논의가 더욱 지속되어 어학교육에 종속

되지 않는 문화 전문가에 의한 문화교육이 가능해질 때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에서도 각 종교

문화에 대한 적절한 서술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에서도 독립적인 ‘종

교’ 교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의 내용과 그 방향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

하고 발언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껏 문화교육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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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종교교육 차원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은 고등학교 제2외국어 문화교과 전체를 대상으로 

거칠게나마 시론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해보았지만 여러 교과서를 동시에 다루다 보니 심층적 분

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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